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한국 자동차 브랜드로부터 배울 것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자체 자동차 브랜드, 한국 자동차 브랜드의 성공 경험을 많이 배워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자체 자동차 브랜드를 활성하기에 이미 시기를 놓쳤다. 백년의 시간을 거쳐 성장해온 선진국의 자동차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한국의 자동차 브랜드는 끝끝내 자기만의 길을 뚫고 나갔다. 한국에서는 외제차가 보기 드물 뿐더러 급부상한 현대기아자동차가 세계를 휩쓸리고 있다. 한국의 성공 사례를 보고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는 부러워할 수 밖에 없다.
[bookmark: _GoBack]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연간 100만대 밖에 안되는 매출로 크지 않다. 하지만 한국 자체 브랜드가 90%의 비중을 차지한다. 많은 한국인이 차량 구매 시 본토 브랜드를 선호한다. 보수적인 정서, 애국심 등 원인도 있지만 본토 브랜드가 제공하는 차량구매 혜택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현대자동차 구매 시 현대금융 신용카드를 발급해 해당 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10%-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본토 브랜드 차동차 가격 또한 매우 저렴하다. 소나타NF 한 대의 가격이 13만위안 가량 (약 21,997,780원)이다. 세금, 보험, 애프터서비스 비용 역시 외제차에 비해 많이 저렴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비가 5% 증가하더라도 외제차 보험비와 비교 시 아주 저렴한 가격이다. 그밖에, 몇년이 지나 차가 더이상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매가겨에서 30%를 제외한 가격으로 다시 현대자동차에게 팔아서 새 차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3,4년마다 새 차를 바꾸고 한국 거리에서는 오래된 차가 보기 드물다.



